
‘천사재활주간보호센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기존 ‘천사주간보호센터’가 ‘천사재활주간보호센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낮 동안 어르신을 정성스레 돌보면서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 20년 

경력의 법인 재직을 경험 삼아 더욱 더 ‘건강한 노후 돕는 돌봄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 센터가 속한 성산면 지역을 넘어 고령군에서 ‘재가통합돌봄’의 국가 노인복지정

책 추진 방향처럼 지역사회에 어르신 돌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29명의 정원으로 하루 삼시세끼 식사제공과 어르신 건강돌봄, 맞춤강

사의 주4회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공연 봉사, 직원들의 매일 프로그램 제공, 목욕과 

세탁, 안전한 송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요양을 통해 댁에 계신 어르신을 더욱 안전하고 노년의 삶에 동반자적 역할

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돕는 ‘천사재활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시면 포근하고 정 넘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언제든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본 센터의 주변에는 4만여평의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앞 52

대의 주차장 부지와 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참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

습니다. 

15년 8개월의 요양원장 재직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재가복지시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르신 노년의 삶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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